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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§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
   ○ 교통시스템공학과 연혁 및 현황

     - (학과 연혁) 1992년 공과대학 내 교통공학과로 신설되었으며, 1995년 환경도시공학부 교통공학전공으로 

변경되었습니다. 2003년에는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통시스템공학 전공으로 개편되었고, 2012년에 

교통시스템공학과로 독립하여 운영 중

     - (주요 업적) 2003년 국내 최초로 첨단교통체계(Intelligent Transport Systems, ITS) 분야 특수대학원인 

ITS대학원(현 교통･ITS대학원)을 개원하였으며, 2008년 u-SOC 최고위과정을 출범시켰고, 2010년에는 교과부의 

ERC를 최초로 수주하여 운영한 바 있음

     - (재학생) 신입생 정원은 30명이며, 2024년 1학기 기준으로 학부 재학생은 총 143명(1학년 34명, 2학년 30명, 

3학년 35명, 4학년 44명)이고, 대학원 재학생은 15명(석사과정 6명, 통합과정 1명, 박사과정 8명) 재학 중

     - (교직원) 현재 총 7명의 교원이 근무 중이며, 이 중 정교수 5명, 부교수 1명, 조교수 1명으로 구성

        *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원이었던 최기주 교수가 아주대학교 17대 총장 취임(’22년 2월)

        * 현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원인 오세창 교수 2025년 2월 은퇴 예정

   ○ 교통시스템공학과 발전방향 및 학부/대학원 교육부문 발전 방안

     - (학과 발전방향) “교통분야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교통시스템공학과”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

중점목표를 수립하여 운영 중

        * 학부, 대학원, 특수대학원(교통･ITS대학원) 선순환 구조 구축

        * 교통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위상 유지

        * 타 전공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 능력 배양

        * 미래자동차(자율주행 등), 스마트시티/스마트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핵심지식 기반 융합인재 육성

        * 국토교통 DNA플러스 도로교통분야 융합기술대학원 사업 및 교육부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인력양성사업을 주관하는 

학과로서의 역할 강화

     - (학부과정 교육부문 발전 방안) 외부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신설 및 취업 분야 다변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

        * (교육 개선)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교과목 신설 및 타 전공과 연계를 통한 학부생들의 관심/역량 증대 

        * (시설 향상) 교육을 위한 H/W 및 S/W 개선을 통한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   

        * (동기 부여) 전과 희망자 및 학업 부진자 상담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학생수 및 교육여건 유지

        * (현장 실습) LINC 사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강화를 통한 취업 분야의 다변화 및 과거 명성 회복

        * (맞춤형 교육)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 강화를 통하여 취업 후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산업계 진출 독려

        * (능력 배양) 파란학기제 적극 도입을 통하여 학생들의 작은 성취감 배양 및 실무 수행 능력 개선

        * (연구 역량) UR 등을 통한 연구 수행 경험 제공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과 연계

     - (대학원과정 교육부문 발전 방안) 4차산업혁명 대비 커리큘럼 전환을 통한 융합연구 인재 양성 

        *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과목 신설을 통하여 대학원생의 관심/역량 증대 

        * 학·석사통합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활성화를 통하여 빠른 사회진출 기회 확대   

        * 교내 타 전공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융합연구 능력 배양

        *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 독려를 통하여 안정적인 연구 인력 확보  



 § 신임교원 활용방안(기대 사항 등)
   ○ 빅데이터/AI 기반 교통·모빌리티 계획 부문 과목 신설 및 개설

     - 모빌리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융합 분야 중 하나로, 신임 교원은 아주대학교의 모빌리티 

계획/설계/운영/데이터 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목 및 커리큘럼 개발 기여

     - 기존 대중교통 및 물류 관련 교과목을 빅데이터/AI 기반 노선 최적화, 차량 운영 최적화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

전문 교과목으로 고도화 운영 기여

     - 이 분야는 최근 쿠팡 등 물류 관련 회사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, 본 학과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

위해 빅데이터/AI 기반 교통·모빌리티 계획 부문의 교원을 채용하여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운영하고자 함

   ○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빌리티 부문 대응

     - 제4차 산업혁명 이후, 전통적인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교통 산업이 디지털 및 논리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

스마트모빌리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. 모빌리티의 계획, 설계, 운영은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요구하며, 관련 

지식은 모빌리티 및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

     -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을 충원하고자 함

   ○ 교내 융합사업 주도 및 모빌리티 분야 융합 교과목/커리큘럼 개발

     - 현재 교통시스템공학과는 교육부의 혁신공유대학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 DNA플러스 융합대학원 사업을 

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, 이러한 사업에서 요구하는 융합 교과목 개발과 모빌리티 분야 커리큘럼 전환을 위한 

교원을 충원하고자 함

   ○ 모빌리티 분야 대학원 육성 및 연구 실적 강화 기여

     - 모빌리티의 차량 관리 및 배차,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, 자율주행 모빌리티 운영 알고리즘 개발 및 평가 등을 포함한 

다양한 모빌리티 분야 연구 수행

     - 기존 교통 계획 및 운영 분야와 더불어 자율주행 및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(R&D) 과제 수주 및 

참여를 통해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지원을 강화하고, 대학원의 연구 역량 증대


